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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영국 음향학은 현대 음향학의 기초로서 음향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당시의 음향학이 추구된 목적과 

의도는 현대와는 매우 달랐으며, 그 중에서도 음악적 동기가 매우 두드러졌다. 이 연구는 관련된 출판 및 미출판 사료 

들을 검토함으로써 19세기 영국에서 음악과 음향학의 상호작용을 다양한 측면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당시 음악은 음향 

학에 도구, 주제, 인력을 제공했고, 음향학은 음계를 개선하고 개발하며 절대 피치의 측정의 정밀성을 향상시키는 데 

음악 과학으로서 기여하였다. 음악은 19세기 내내 유럽, 특히 영국의 음향학이 현대적인 과학 전문 분야로 발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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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분야: 일반 분야 (0.1)

British acoustics in the nineteenth century is important as a foundation for modern acoustics in the history 

of acoustics. The purpose and objective of acoustics was different from those in modem age, and musical 

motivation was distinguished among them. This study intends to clarify various aspects of interaction 

between music and acoustics in nineteenth-century Britain by examining related materials in both published 

and unpublished forms. Then music provided acoustics with instruments, sutijects, and personnel, and 

acoustics did much as musical science in helping to improve and develop musical scales and enhancing the 

exactness of measurement of absolute pitches. Music played an essential role in developing acoustics to a 

modem discipline in Europe, especially in Britain, all through the nine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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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세기는 음향학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던 시기였 

고 음향학과 음악의 상호작용도 활발했다. 영 (Thomas 

Young)은 19세기 초에 소리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를 수 

행함으로써 영국 음향학의 발전에 기여했다[1]. 영국의 

음향학은 베이컨 (Francis Bacon)과 보일 (Robert Boyle) 

의 실험적 전통에 입각해서 소리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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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구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음향학은 

음악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며 발전했다. 다양한 음향학 

연구가 음악적 문제 해결과 연관되었고 악기와 악기 제 

작자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19세기 후반에 영국 음 

향학은 존 틴들 (John Nndall) 의 '■소리에 관하여」(On 

와 레일리 (Rayleigh) 의「음향 이론」(The Theory 

循 Sound)의 출판으로 전성 기를 구가하였고 물리학의 한 

분야로서 음향학의 위상이 정립되었다[2]. 19세기 후반 

동안 영국은 독일과 프랑스가 선도했던 음향학 연구의 

전통을 신속하게 따라 잡으며 수학화에 앞서 나감으로써 

다른 물리과학 분야에서처럼 세계 최첨단의 지식 창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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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의 음향학은 음악으로부터 

많은 추진력을 얻었고 음악계의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 

는 데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영국 음향학의 모습은 당시 유럽의 음향학의 일반적인 

모습을 반영한다. 그러면서도 영국적 독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19세기 영국 음향학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으로서 음향학이 음악과 가 

진 상호작용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에 출 

판된 논문들과 저술들뿐 아니라 미출판의 자료들을 살펴 

봄으로써 19세기에 음향학이 악기와 악음을 어떻게 연구 

대상으로 삼아 발전했으며 또한 음악에 어떤 점에서 기 

여했는가를 고찰하여 현대 음향학의 형성 과정의 한 장 

면을 구성하고자 한다.

II. 음힝학의 대상0] 된 악기와 악음

음향학 (acoustics)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소리의 과 

학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昭세기에 들어 

와서의 일이다. 18세기에 음향학은 음악의 이론적 설명 

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은 이 

미 중세 대학에서 화성학이 4과 (quadrivium) 의 하나로 

널리 가르쳐진 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 16세기에 들 

어와서는 르네상스 신비주의가 크게 유행하면서 수학적 

세계관은 음악적 조화를 모든 자연 현상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낳았다. 17세기에 소리의 본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갈릴레오 (Galileo Galilei), 메르센 (M. Mersenne), 

호이겐스 (C. Huygen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자연 현상을 

소리의 진동에서 예시되는 물질계의 운동으로 설명하려 

는 시도도 있었다[3].

이렇게 음악과 긴밀한 연관을 가져온 연유에서 음향학 

자 들이 처음에 사용한 음원들은 진동하는 현 오르간 파 

이프, 소리굽쇠처럼 악음(樂音)을 발생시키는 도구나 악 

기들이었다. 진동하는 현은 피타고라스 이후에 음의 본 

성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대상이자 도구였다. 1636년에 

출판된「우주의 조화」(Harmonie 0加纣血闾에서 메르 

센은 현의 진동수는 현의 장력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현 

의 길이에 반비례하며, 현의 두께의 제곱근에 반비례한 

다고 밝혔다[4]. 이 법칙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학적 법 

칙을 선구적으로 밝힌 것으로 유명하다. 진동하는 현은 

가장 간단한 진동계로서 영국의 수학자인 테일러 

(Brook Taylor)를 비롯한 18세기의 수학자들이 진동을 

수학적으로 풀기 위해 도전한 최초의 대상이기도 했다. 

독일의 음향학자 헬름홀츠 (Hermann von Helmholtz)는 

특히 19세기 영국 음향학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 

데 그가 주로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음원이 바이올린 

이나 피아노의 현이었다[5]. 그의 악음에 대한 실험적, 

수학적 탐구는 이후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음향학자인 

레일리와 엘리스 (A. J. Ellis)의 음향학 연구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오르간 파이프도 간단한 형태의 악기 

로서 음향학적 이해를 도모하기에 가장 손쉬운 음원이었 

기 때문에 헬름홀츠와 레일리, 블레이클리 (J. D. 

Blaikley)를 비롯한 음향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연구되었다[6-7].

악기의 발성에 대한 음향학적 연구는 실제적인 악기의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연구일 뿐만 아니라 음향학적으 

로도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었다. 가령, 19세기 영국의 

악기 제작자로서 음향학적 연구를 심층적으로 수행한 블 

레이클리는 리드 (reed) 에 관한 논의를 '음악적 역학의 

특수한 분야로 간주했다. 리드의 문제는 블레이클리의 

중심적 관심사였다⑻. 리드는 목관악기에서 널리 사용 

되는 중요 부품이었으므로 많은 연구자들이 리드가 내는 

소리의 특성을 제어하는 법을 연구하였다. 이로부터 리 

드에서 나는 음색은 리드를 부는 법, 공동, 공명기의 부 

피, 폐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알려 

졌다. 과학자들은 리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수력학의 

문제를 새롭게 접근할 수 있었다[9].

19세기 실험 음향학자들의 대표적인 도구인 소리굽쇠 

도 원래는 음악적 도구였다. 소리굽쇠는 1711년에 영국 

의 바이올린 주자였던 쇼어 (John Shore)가 조율을 위 

해 개발한 것으로 연주자들 사이에서 음의 기준으로 광 

범위하게 쓰였다. 소리굽쇠가 안정적인 단음 (單音)을 

낸다고 알려지면서 음향학자들은 소리굽쇠를 실험용 음 

원으로 널리 채택하였다. 소리굽쇠는 음원뿐 아니라 다 

른 용도로도 음향학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음향학자들 

은 자신들의 실험 장치에서 주기적인 진동이 요구될 때 

소리굽쇠를 많이 사용했다. 19세기에 소리굽쇠가 사용된 

대표적인 음향학 실험 장치로는 프랑스 음향학자 리사주 

(J. Lissajous) 가 고안하고 헬름홀츠가 개선한 진동 현 

미경이 있었다[10〕. 진동 현미경은 전기 회로의 일부를 

이루는 소리굽쇠가 진동하면서 전기 회로를 단속하여 단 

속적인 전류를 만들어 내어 이 전류로 작동되는 전자석 

이 켜지고 꺼지기를 반복하면서 다시 동일한 소리굽쇠를 

주기적으로 잡아당겨 진동을 유지시키게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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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기에 의해 일정한 진동수로 진동하는 소리굽쇠 

의 가지 끝에 달려 있는 현미경의 대안렌즈로 다른 진동 

하는 물체를 들여다보면 리사주 곡선을 볼 수 있어서 진 

동체의 진동수를 비롯한 진동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었 

다. 그 후 레일리는 음향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던 

이 장치를 개선하였다. 그는 소리굽쇠의 가지 밖에 배치 

되어 있던 전자석을 가지 사이에 배치하여 진동을 효과 

적으로 유지하도록 만들었다[U]. 또한 레일리는 소리굽 

쇠 자체의 진동에 대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여 소리굽쇠 

가 기본 진동음 이외에 한 옥타브 높은 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발견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옳은 설명을 제시하 

였다[12]. 이렇게 소리굽쇠는 19세기 음향학 실험 연구 

자들의 대표적인 도구였다.

이미 앞서 소리굽쇠의 예에서 보았듯이 음향학자들은 

악기를 실험 도구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악기에서 연구 

주제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西세기 영국의 악기 제작자 

였던 휘트스톤 (C. Wheatstone)은 자신의 실험을 통해 

서 클라리넷에서는 오직 홀수차 배음만이 생긴다고 주장 

했으나 나중에 블레이클리가 자신의 실험에서 클라리넷 

의 다른 배음들을 검출했다[13]. 또한 특별한 음악적 현 

상인 맥놀이는 악기를 조율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음 

악가들에게 일찍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다. 두 음의 맥놀 

이가 느려질수록 그 두 음의 피치는 서로 가까워진다는 

단순한 규칙으로부터 음악가들은 조율을 위한 매우 유용 

한 방법을 얻었다. 이 방법은 음향학자들이 음악적 현상 

을 탐구하기 위해 실험 도구를 조율할 때 매우 요긴했다. 

영국의 음향학자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아푼 (G. 

Appunn)의 토노미터는 4 cps 간격으로 배열된 33, 57, 

65개의 리드 (reed)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유용한 장치 

에서 맥놀이는 리드를 일정한 간격으로 조율할 때 꼭 필 

요한 방법이었다[14]. 이러한 방법은 일찍이 1834년에 

샤이블러 (Johann Scheibler)의 토노미터에서도 성공적 

으로 사용되었었다[15]. 맥놀이를 세는 일은 음악가들의 

실행에서 음향학자들의 실행으로 전이된 것이다. 또한 

맥놀이는 조합음 (combinational tone)을 이해하는데 

유럽 대륙의 음향학자과 영국의 음향학자들에게 모두 널 

리 사용되었다. 진동수의 차이가 크게 나는 두 음이 동 

시에 울렸을 때 두 음의 진동수의 차와 합의 진동수를 

갖는 차음 (differential tone)과 합음 (summational tone) 

이 각각 발생한다는 것이 음악가들과 음향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맥놀이에서 찾으려는 

것이 일반적인 음향학자들의 견해였지만 헬름홀츠는 이 

러한 견해를 비판하고 맥놀이와 조합음을 구분하였다 

[16], 이러한 헬름홀츠의 견해를 비판한 사람이 프랑스 

의 기구 제작자이자 음향학자인 쾨니히 (R. Koenig)였 

다. 이 유명한 대륙의 두 음향학자의 영국인 추종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이 논 

쟁은 당시 음향학계의 큰 관심을 끈 논쟁이었다[17]. 조 

합음의 본성에 대한 논쟁은 피치 (pitch)가 당시 음향학 

계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었음을 잘 예시해 준다

악음의 특성 중 하나인 피치는 이 시기의 유럽 음향학 

자들의 핵심적인 관심사였다. 어떤 피치의 진동수가 얼 

마인가를 정확히 측정하고자 하는 관심으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피치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가에 이르기까지 

피치에 대한 관심은 많은 과학자들을 음향학적 연구로 

끌어들였다. 피치에 대한 연구는 악기의 개발에서도 매 

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음향학에서 두각을 나타낸 

영국의 물리학자 보잔켓 (R. H. M. Bosanquet)은 음계 

를 연구하기 위해 53개의 음을 내는 관익기인 하모니엄 

(harmonium)을 개발하기도 했다. 음악은 보잔켓의 소 

리 연구의 주된 동기였다U8].

실제로 악기 제작자들은 좋은 악기를 개발하고 제작하 

는 일을 위하여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했고 이에 관한 조 

언을 음향학자들에게 얻었을 뿐 아니라 직접 과학적인 

연구에 종사하기도 했다. 쾨니히는 소리굽쇠 제작자이자 

음향기기 제작자로 전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19]. 그는 

헬름홀츠의 음향학 실험 기구들을 제작해 주었을 뿐 아 

니라 톰슨 (Silvanus Thompson)을 비롯한 영국의 음향 

학자들과 미국의 음향학자인 메이어 (A. Mayer) 등과도 

긴밀하게 교류하였다. 영국에서는 호른 제작자, 오르간 

제작자, 소리굽쇠 제작자, 피아노 제작자 등 다양한 악 

기 제작자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면서 음악 과학에 

관련된 지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 시기에 음향 

학적 지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악기를 만드는 기술은 점 

진적으로 응용 역학의 분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악기 

제작이 경험에 기초한 기술에서 과학에 기초한 기술로 

변환되고 있었던 것이다.

III. 음힝학, 음악의 필요를 채우다

음향확。] 음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피치의 정밀한 측 

정에 있어 진보를 보이자 음악의 요구를 음향학에서 채 

울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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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계에서는 체계적인 음계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 

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피아노와 같은 건반악기가 큰 인 

기를 끌고 오케스트라가 널리 퍼지면서 여러 악기들의 

협주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악기들을 조율하는 문제가 당 

면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전통적으로 서양에서는 음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었다. 

피타고라스 이후 수의 비례가 화음에 반영된다는 것이 

알려졌으므로 화음을 잘 살릴 수 있는 음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고 이러한 화음에 대한 연구는 

곧 수학의 한 분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중세 대학에서 

가르쳐진 음악은 화성학 (harmonics 또는 canonics) 라 

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중세 교양 과목으로 모든 

학생들에게부과된 음악 이라는 과목은성악이나기악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색 음악 

(speculative music) 이라고 불린 이 과목은 다분히 수학 

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을 가르쳤다. 이러한 전통은 근대 

로 들어와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대학에 음악 교수좌가 

존재했고 음악 학위를 받는 졸업생들이 존재했지만 이것 

은 성악의 기술이나 악기를 다루는 법, 작곡하는 법을 

가르치는 음악가 양성 교육이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대 

학의 음악은 매우 과학과 근접한 성격을 가진 과목이었 

다. 18세기에도 과학 아카데미에 소속되어 있었던 소베 

르 (Joseph Sauveur)는 화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음 

에 대한 연구에 주로 치중했다. 당시에 '음향학자 

(acoustician)는 이와 같이 음악과 관련된 소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다[20]. 19세 

기에 들어와 음향학의 연구가 확대되면서 음악과 다소 

거리가 먼 소리에 대한 연구들이 음향학의 범주 안에 들 

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이론이라는 것이 소리 

의 과학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향은 19세기 음향학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헬름홀츠의 '■음악 이론의 생리학적 기초로서 음의 

감2h (Die Lehr von Tonempfindungen als physiologische 

Grundlage fur die Theorie der Musik, 7863，)에 그대로 나 

타나 있다. 이 책의 제목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이 책은 

음악 이론에 관한 책이다. 1부와 2부에서는 소리의 물리 

적 본성에 대한 논의와 그러한 소리에 대한 감각이 어떻 

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생리학적 논의가 주로 다루어져 

서 과학적인 논의의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마지막 3부 

에 이르러서는 화음에 관련된 논의에 집중되면서 음악 

이론서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21]. 그러므로 이 책 

을 쓴 헬름홀츠의 의도는 과학에 입각해서 음악 이론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려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소리의 

과학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 과학은 음 

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헬름홀츠의 소리의 본성 

에 대한 실험적, 수학적 논의는 악기 제작자와 같이 소 

리를 직접 창조해야 하는 실제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들에게 매우 요긴한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다.

상황은 영국에서도 매우 흡사했다. 헬름홀츠의 책을 

번역하고 주석과 부록을 상세하게 첨부한 엘리스 (A. J. 

Ellis)는 헬름홀츠 못지않은 음악 이론의 전문가였다. 어 

떤 점에서 헬름홀츠가 미처 미치지 못한 그러한 진보된 

연구를 엘리스는 수행하여 음악 이론에 대한 과학의 뒷 

받침을 더욱 확고히 했다. 엘리스는 19세기 초에 영국에 

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정률과 음계에 관한 연구들에 

정통했고 그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이 번역서에 제시하 

였다[22]. 그는 헬름홀츠의 의도를 정확하게 옮기기 위 

해서 노력하였지만 동시에 헬름홀츠의 견해에 대한 비판 

도 서슴지 않았다. 그의 책은 대학과 여러 음악 학교에 

서 실제로 음악 이론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에서 번역되 

었고 이러한 교육적 수요는 매우 컸다. 그런 점에서 '음 

악 과학 은 음악의 이론적 기초를 과학 위에 세우는 노력 

으로 과학이 실질적으로 음악의 필요를 채우는 데 기여 

했음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이론적이고 수학적인 측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이 정률의 문제였다. 새로운 악기의 제 

작이 활발해지면서 좋은 악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집 

중되었고 이를 위해 화음을 잘 살리기 위한 체계적인 음 

계가 필요하였다. 피타고라스 음계, 순정률, 평균률을 

비롯한 다양한 음계가 제시되었고 연구되었다. 이러한 

용도에서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정률의 방법은 평균 

률이었다. 19세기 초부터 평균률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 

었고 이를 음악계에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 

었다. 평균률은 한 옥타브 안의 12음이 모두 일정한 간 

격으로 조율되는 것으로 어느 음들도 온전한 의미에서 

완전한 협화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다. 한 옥타브의 음 

정은 진동수가 1：2의 비를 갖는 두 음 사이의 간격인데 

이 간격을 12등분하면 각간격의 진동수비는 1：2^ = 

1丄0594631이 된다. 이는 근사적으로 84： 89이다. 평균 

률을 사용하면 조옮김의 편의가 있으나 음 사이의 간격 

이 정확하게 정수비를 이루는 진동음을 내지 못하기 때 

문에 완벽한 화음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23], 17세기에 이미 메르센은 평균률을 사용할 줄 알았 

지만 그것이 그렇게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다. 평균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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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져나간 것은 18세기말에 고전 음악이 정착되고 19세기 

로 들어와서 낭만주의 음악이 널리 만들어지면서였다. 

바흐가 선구적으로 평균율을 도입했고 모차르트, 하이든 

을 비롯한 여러 작곡가들이 평균률을 사용했다. 영국에 

서는 1811년에 브로드우드 (James Broadwood)가 평균 

률을 도입했다. 1844년부터 피아노를 평균률로 조율하 

는 것이 상업적으로 도입되었고 오르간을 평균률로 조율 

하여 판매하는 일은 1854년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 이 

러한 평균률의 채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음계에 대한 전 

문적인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음악 과학 

은 평균률의 채택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이와 관련이 있지만 또 다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 

구된 것이 기준 피치의 제정과 보급이었다. 당시에는 지 

역마다 도시마다, 심지어 악단마다 악기들이 각기 다른 

진동수로 조율되고 있었고 이것 또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계속 바뀌고 있었다. 실내악에서 관악기들이 널리 사용 

되면서 기준 피치는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교회 

음악과 달리 왕실을 중심으로 한 세속적인 음악이 점점 

넓은 시장을 확보하면서 이러한 수요층의 취향에 부응하 

는 음악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높 

은 음을 듣기 좋은 음으로 인식하는 쪽으로 피치는 변하 

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성악가들에게는 심각한 부담 

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1830년대부터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결정은 프랑스에서 이루어졌다. 1856년 

에 프랑스 정부에 의해 조직된 위원회에 의해 a' (현재 

음악음향학적 표현으로는 A4) 음을 435 Hz로 하는 표준 

피치 (Diapason Normal)가 제정되어 선포되었고 이 기 

준값은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음악가들 사이에서 표준적인 피치로 서서히 퍼져나가 

국제적 피치 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24].

이러한 표준 피치와 비교한 여러 지역의 피치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한 인물은 엘리스였다. 그는 직접 

끌어 모은 여러 곳의 표준 소리굽쇠의 진동수를 정확하 

게 측정하였고 당시까지 측정이 이루어진 여러 지역의 

표준 소리굽쇠의 진동수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유럽의 

피치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각 지역 

의 피치가 얼마나 다르며 시간적으로 어떠한 변천을 겪 

어 왔는가가 선명하게 드러났고 표준 피치를 제정하여 

음악의 과학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널리 공유되 

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엘리스나 힙킨스 (A. J. 

Hipkins) 같은 음악 과학자들의 기여는 결정적이었다. 

표준 피치를 담고 있는 표준 소리굽쇠를 제작하여 퍼뜨 

리는 일에는 이미 음향학자들이 소리굽쇠를 전문적인 음 

향학 연구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중 

요한 기여를 했다. 표준 피치가 1856년 제정될 수 있었 

던 것도 리사주와 같은 음향학자가 정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리굽쇠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에 있었기 때문 

이었고 그것을 동일하게 복제하여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제작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 

다. 이렇게 확보된 엄밀성에 근거를 두고 기준 피치를 

근거로 한 평균률이 악기 제작에 널리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IV. 음악과 음힝학의 접점이 된 음악 과학

앞서 음악과 음향학이 19세기에 어떠한 측면에서 서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음악 

과학' (musical science)을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 

다고 할 수 있다. 음악 과학은 당시에 여러 음악 학교에 

서 가르쳐진 중요한 과목 중 하나였고 음악을 과학적으 

로 이해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을 지칭했다. 블레이클리는 

음악 과학이 “정신적 인식들로부터 연역된, 예술의 법칙 

들의 연구뿐 아니라 음악이 수천의 청중에게 현실이 되 

게 하는 모든 역학적 작용의 궁구를 포함한다” 고 설명했 

다[25]. 이렇게 음악 과학은 음악적 동기에서 비롯된 과 

학적 연구를 격려하고 있었다. 19세기 음향학의 명저인 

헬름홀츠의「음악학을 위한 생리학적 기초로서 음악 감 

각」은 음악 학도를 위해 집필되었을 뿐 아니라 영국의 

음악 학도를 위해 엘리스에 의해 번역되고 주석이 붙여 

졌다. 이 책이 영국 음향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매 

우 크다는 점에서 이 번역서는 19세기 후반 영국의 음악 

과 음향학의 연관성을 잘 보여준다.

음악 과학은 당시에 과학자들과 악기 제작자들이 공통 

의 관심사를 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서 런던 음악 

협회 (Musical Association)와 기예 협회 (Society of 

Encouragement of Arts, Manufacture, and Commerce) 

을 갖고 있었다. 런던 음악 협회의 창립 목적은 “예술과 

역사뿐 아니라 음악 과학에 관련된 주제의 연구와 토의” 

였다.[26] 기예 협회는 1886년에 악기 박람회를 주최하 

는 등 악기 제작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27]. 그러므로 

이 두 협회는 음악 과학이 연구되고 논의되는 중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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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서 음악 과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더 나 

아가 영국 음향학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음악 과학이 과학으로 간주되 었음은 음악 과학이 과학자 

들의 탐구 주제로 인식되었던 것에서 분명해진다. 음악 

협회나 기예 협회에 과학자로 분류해야 할 사람들이 음 

향학적 연구 주제를 가지고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과학 

학술지인「철학 회보」(Philosophical Transactions)^ 왕 

립학회 회보」(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철학 잡 

지」(Philosophical Magaz讥e丿에는 19세기 초부터 꾸준하 

게 음악 과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악음과 악기에 관련된 논문들이었다. 

음악 과학은 영국 음향학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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